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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산업은 위기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회인가
지금은 외유내강이 답이다

홍석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우수연구원]

2     이달의 신기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해양 빅3가 지난해와 올해에 이르는 2년 여 동안 

해양플랜트 투자로 회사별로 총 3조∼4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해양플랜트산업은 

해양의 석유가스 자원 개발 관련 산업으로 소수의 발주자에 의해 주도되는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세계 

최고의 생산기술과 건조능력을 보유했음에도 대규모 손실을 가져온 원인과 대책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의 해양플랜트산업은 위기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회인가.

중력식 해양플랜트(TROLL A02)



<그림 1> 해양플랜트시장 동향(2005∼2014년)

<그림 2> 해양플랜트의 가치사슬(Proposed by Soo-Ho Lee, KAOST 2015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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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된 분야에서만 이익을 창출하는 데 머물렀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토

대로 정부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해양플랜트산업을 단순한 건조·생산

에서 EPC(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또는 

EPCI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Installation & 

Commissioning)로 산업의 트렌드를 전략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데 

암묵적 동의가 이뤄졌다.  

이에 힘입어 최근 들어 EPC 계약이 활발해지는 전환기를 맞이했는데, 

거의 같은 시기 해양플랜트시장에 저유가라는 큰 위기가 찾아왔고, 이 위

기는 계속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저유가 상황은 여러 가지 정치·경제·

사회적 요인이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알려진 것으로는 미국 중심으로 셰

일(Shale) 가스 관련 상용화 기술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발달하면서 석

유가스시장의 주도권 싸움이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저유가 영향으로 해양플랜트시장 크게 위축되다

<표 1>은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최근 예측한 세계 석유 수요 및 공급 

규모로 2015년 2분기까지는 공급 과잉이 지속되며 3분기부터는 수급 밸

런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현재의 생산

량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비OPEC은 1분기 대비 생산량이 소폭 감소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표 2>는 브렌트유와 WTI유를 기준으로 미국의 

에너지정보국(EIA)이 예측한 유가 전망을 보여준다. 브렌트유 기준으로 

보면 2015년 4월까지 약한 상승세가 지속돼 5월 67달러까지 상승하고 이

후 65달러 선에서 등락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원유 재고 감

소, 세계적인 정정 불안 등으로 상승요인이 있지만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위축으로 공급 과잉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플랜트산업의 성장은 석유가스 가격이 결정한다

해양플랜트산업은 석유가스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성장함에 

따라 석유가스 자원에 대한 수요와 공급 추이와 연계돼 있다. 전 세계 원

유가격은 2008년 배럴당 140달러까지 급등했으며, 이후 2011년까지는 

100달러가 넘는 가격이 유지되면서 새로운 석유가스 자원 개발수요가 급

격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세계 굴지의 오일 메이저들과 브라질 등 자

원보유국의 국가석유공사들을 주축으로 대규모 신규 투자(CAFEX)가 이

뤄지면서 해양플랜트산업이 활성화됐다. 이와 맞물려 국내의 해양플랜

트산업도 <그림 1>에서 보여주듯이 2013년까지 약 15년간 유례없는 활황

을 구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내 산업계는 조선산업에 기반을 둔 세계 최고의 생산 설계능

력과 건조기술을 토대로 해양플랜트시장에 진입하다 보니 <그림 2>에 제

시한 바와 같이 해양플랜트산업 전반에 걸친 가치사슬 중 건조·생산의 

■ 한국   ■ 중국   ■ 싱가포르   ■ 브라질   ■ 노르웨이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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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가의 여파로 대부분의 석유 메이저들은 올해 신규 투자 예산을 축

소해 전년 대비 평균 22% 정도 신규 투자를 삭감함과 더불어 대규모 인력 

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해양플랜트시장도 크게 위축돼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

리나라의 해양플랜트 수주액이 2012년 221억 달러, 2013년 191억 달러에

서 2014년 41억 달러로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더불어 해양플랜트의 발주

자들은 프로젝트 수행 시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FEED 단

계의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리스크를 생산업체로 전가시킬 수 있

는 EPC 발주를 선호하고 있다. 

한편 해양자원 개발의 대상 해역이 심해로, 또 극지와 같은 극한해역으

로 확대됨에 따라 해양플랜트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는 대형화와 더불어 

모듈화되고 있으며, 단위 프로젝트의 규모는 수조 원에 이르고 있다. 따

라서 초기의 실행 가능성(Feasibility) 분석과 FEED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

다 커지고 있으며, 기술의 권위와 신뢰성 확보에 대한 끊임없는 새로운 

요구들이 도출되고 있다. 해양플랜트산업계는 이러한 요구들을 충족시

키기 위해 피나는 경쟁이 불가피하다 보니 기술과 능력 있는 플레이어와

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경쟁력의 요체가 되고 있다. 이에 한국공학한림원

에서도 2014년 이러한 미래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미래 해양산업 전략

보고서를 통해 7대 과제 수행을 제안한 바 있다. 

<단위 : 달러>

기관
(전망시기)

유종
2014년
평균

2015년 2016년
평균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EIA

(2015.5.8)

브렌트
(Brent)

99.0 53.9 62.5 63.3 63.0 70.5

WTI 93.2 48.5 55.5 56.3 56.6 65.5

<표 2> 단기 유가 전망 
출처 : EIA(미국 에너지정보청)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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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 b/d>

구분
2014년 2015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수요
(a)

OECD

비OECD

합계

45.7

46.0

91.7

44.7

46.9

91.6

45.8

47.3

93.1

46.3

47.4

93.8

46.3

46.8

93.1

44.9

47.7

92.6

45.8

48.3

94.1

46.3

48.5

94.8

공급
(b)

OECD

비OECD

합계

36.3

55.9

92.2

36.4

56.6

93.0

37.0

57.2

94.1

37.0

58.2

95.2

37.0

58.1

95.1

37.0(f)

57.7

94.7(f)

37.0(f)

57.5

94.5(f)

37.0(f)

57.9

94.9(f)

수급 현황
(b-a)

0.5 1.4 1.1 1.4 2.0 2.1(f) 0.4(f) 0.1(f)

<표 1> 세계 석유 수요 및 공급
출처 : IEA Oil Market Report(2015.5), 예상치(f), 매월 재집계로 전월 대비 다소 차이 있음

① 부유식 극지 인공섬 프로젝트로 극한지 부유식 해상플랜트 기술 개발

② 우리 석유 탐사계획 프로젝트로 북한지역 남·북한 공동 

 석유 개발 제안

③ 다목적 오션에너지파크 프로젝트로 복합형 해양에너지 발전기지 

 기술 개발

④ 신북극권 실크로드 프로젝트로 북극항로 경제권 허브항 역할 확립

⑤ 4차원 해양관리기술 프로젝트로 국가 통합 해양안전망 구축

⑥ 뉴 블루오션 바이오(new Blue ocean Bio) 프로젝트로 신개념 

 해양 바이오 신소재 개발

⑦ 프리톤 2030 프로젝트로 미래 해양 개발을 위한 첨단 해양로봇, 

 수중통신장비 개발

전략 및 준비 부족으로 시장구조 개편 덫에 빠지다

현재 우리가 겪는 해양 프로젝트에서의 대규모 손실은 저유가라는 예

기치 못한 복병을 만난 영향도 있지만 15년이라는 장기간의 활황 장세에 

매몰돼 우리가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는 분야와 경험은 없지만 잘할 것 

같은 분야를 혼동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다. 주요 언론에서

는 경쟁적으로 해양플랜트산업의 장밋빛 미래를 보도하고, 산업체의 

CEO들은 물론 학계 및 연구계의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들도 경

쟁적으로 기술 선점을 위한 정책들을 요구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많은 프

로그램을 정책적으로 양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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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부족이 예상되는 석유가스 자원 관련 산업인 

해양플랜트산업이 틀림없이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시장의 지배자가 소수의 석유 재벌이라는 점과 다양한 전문

적인 프로바이더(Provider) 집단이 장기간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점들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부족했다. 특히 <그림 2>의 가치사슬이 보여주는 

기술 분야 중 업스트림(Upstream)에 해당하는 Pre-FEED, FEED, 장비

(Equipment)에 대한 치밀한 준비와 내실화가 부족했다. 한 마디로 외화내

빈인 상태에서 부지불식간에 발주자들이 전략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시

장구조 개편이라는 덫에 걸려 결국 저가 수주라는 과실을 얻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EPC 발주 시 리스크가 해양플랜트산업계로 전가됐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는 것이다. 

급격한 시장 상황 변화 못지않게 해양플랜트시장은 개발 대상 해역의 

해황과 정치 지리적 여건, 그리고 부존자원의 생화학적 특성에 따라 설계 

개념의 변동폭이 매우 광범위하다. 따라서 이전의 단순한 한두 가지의 프

로젝트 경험만으로는 최적의 설계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

며, 다양한 분야의 기술 프로바이더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네트

워크가 없으면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례로 우리나라 해양플랜트산업계에서 시도한 EPC, EPCI, EPCIC 수주 

전략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복합적으로 아주 단기간에 걸쳐 경험하게 되

는 계기가 됐고, 현재의 어려운 경영 상태를 가져온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인내심을 갖고 외부적으로 유연한 네트워크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의 해양플랜트산업계가 발주자가 요구하는 EPC(EPCIC)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가. 이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의 이수호 부장이 한국해양공학회 뉴스레

터 제2권 제1호(2015.6)에서 제안한 리스크 사전 관리방안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의 기술선진업체에 대한 벤치마킹 결과 고부가가치를 담보

하는 설계기술, 서비스, R&D 및 특허를 연계한 브랜드 전략이 요구되며, 

M&A, 아웃소싱 등 시장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전략, 그리고 국제기술

표준과 인증의 선점 및 주도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EPC 프로젝트에 대

한 변화하는 개념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단계에서 철저한 FEED 검증

(Verification) 전략이 요구되며, 발주자 측에서 제공하는 프로젝트자문

(PMC), 엔지니어링 및 조달에 대한 자문(EPma)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적합하다. 셋째, 사전에 생산을 고려한 설계(설계상류화) 전략으로 납기 

지연 리스크 제거 전략도 유용하다. 

이 같은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으로 유연한 네

트워크 접근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해저 유전자원이 없어 트랙 레코드

(Track Record)를 만들기 어려운 우리나라에서 모든 관련 기술들을 단기

간에 확보하겠다는 포지션은 협력 상대인 외국 엔지니어링 기업들의 거

부감을 불러오게 된다. 따라서 유연하고 조용한, 그리고 상대방의 영역을 

인정하는 전략적 인내심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편으로는 

작은 경험들에서 얻어진 기술력들을 모으고 전수받는 인력을 양성하는 

일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EPC의 각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력을 양성해 공급하고, 양성된 인력이 기술경쟁력을 지속

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기술자 중심의 경영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내적으로 강한 기술력을 보유한 해양플랜

트기술 강국에 걸맞은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지, 배출되는 시스템을 구축

해야 할 것이다.

연대와 협력을 토대로 外柔內剛 전략을 펼쳐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이지만 LNG 자원을 수송하는 LNGC의 설계 건조 

생산능력은 세계 최고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유한 해양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지만 우리는 세계 최고의 해양플랜트산업 국가로 국제사회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해양플랜트산업은 그 기술의 가치사슬이 다양

한 만큼 여러 가지 기술을 보유한 세력과의 연대 및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리가 독점적으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다할 수 있다고 떠들고 다닐 필

요는 없다. 차분히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외유내강(外柔內剛)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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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환경 해양플랜트
바닷속 1500m 자원 발굴에 나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한 창조경제 산업엔진의 주력사업 13개 가운데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핵심 기술’은 향후 

국내의 미래를 책임질 먹거리 산업으로 꼽힌다. 이러한 극한환경 해양플랜트가 중요한 이유부터 시장 규모, 

국내·외 핵심 기술 개발내용, 전·후방 산업 효과, 미래 모습까지 이미지 및 도표 등을 통해 풀어본다. 

극지방 해역뿐 아니라 유빙과 극심한 파도가 공존하는 해역 등 극한환경하에서 장기적으로 신뢰성과 

안전성을 유지하며 친환경적으로 자원을 채굴·처리할 수 있는 해양플랜트.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6     이달의 신기술



01
극한환경 해양플랜트가 중요한 이유 

육상, 천혜 자원의 고갈과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수심 

1500m 이상 대수심 해역 및 대기 온도가 -50℃ 이하이고, 여름에는 태풍

이 빈번하며, 파도가 높은 극한환경 해역에서의 새로운 에너지원을 발굴

하기 위한 노력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와 맞물려 극한환경에서 신뢰성

과 안전성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면서 자원을 친환경적으로 채굴·처리할 

수 있는 해양플랜트 및 기자재 개발도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일반 해양플랜트와는 확연히 다른 설계기준을 갖는 극한환경 해

양플랜트를 위한 설계, 기자재, 소재, 운용기술을 조기에 확보해 해양플

랜트 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고, 극한환경 해양플랜트시장을 선점할 수 있

는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R&D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넘

어 산업의 전략적 접근 필요성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를 통해 산업 연관 

효과가 큰 해양플랜트산업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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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해양플랜트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요인

1990년대 중반 이후 수심 500m 이상 심해 석유생산이 점차 증

가해 2012년 세계 전체 석유생산의 약 6%를 걸프만, 브라질,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 수요 증가와 천해역 원유, 가스 생산 감소

로 인해 심해저(Subsea) 해양플랜트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

망된다. 더글라스 웨스트우드(Douglas Westwood, 2012) 보고서에 의하면 

심해저 해양플랜트시장 규모는 2012년 300억 달러에서 2018년 710억 달

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북극해를 포함한 극지해역 해양플랜트시장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기존 자원개발지역(북해, 남미 등)의 자원 고갈이 심해짐에 

따라 극지해역을 전략적 신규 매장지로 정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

다. 극지해역의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17억 달러, 2025년 90억 달

러, 2030년 300억 달러로 예측된다.

구분 내용

기술 개요
■ 해양플랜트 종합 엔지니어링(FEED기술, 부품, 소재, 기자재, 

O&M, 리스크 등) 기술 개발

공간적 범위

■수심조건 : 1500m 이상
■기온조건 : 최저기온 -60℃ 이하, 겨울철 평균 기온 -40℃ 이하
■ 얼음조건 : 평균 3~4m 두께
■기타 환경조건 : 태풍·지진 빈출, 고파고, 고난류강도 

기술적 범위
■ Subsea Equipment Package
■부유식(Floating) 해양플랜트

<표 1>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핵심 기술 개발 범위

<그림 1> 심해저 해양플랜트시장 현황
출처 : Douglas Westwood(2012), 나도백(2012), KOSHIPA(2013)

<그림 2> 북극지역 자원 및 개발 현황

 “극한환경 해양플랜트는 고도의 설계, 제작, 

건조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서비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관련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해 질적 경쟁력을 

고루 갖출 수 있다면 전문인력 확보 및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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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극한환경 중 특히 극지해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개발이 활

발히 진행 중이며, 대표적으로는 미국, 독일 등 선진 국가들이 기술 개발

을 선도하고 있다. 미국의 기술 개발활동을 보면 관련 연구가 엑슨모빌, 

셸 등 주로 대형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엑슨모빌은 

러시아의 로즈네프트(Rosneft)와 공동으로 극지연구센터를 설립해 관련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독일 Dillinger의 경우 -40℃ 용접부, 

CTOD(Crack Tip Opening Displacement, 균열선단 개구변위) 0.25mm 

이상의 기술 개발 실현을 위해 민간 단독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북

해 유전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노르웨이의 SINTEF는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60℃의 극한환경에서 용접부 CTOD 보증이 가능한 강재 

개발의 타당성을 조사한 바 있다. 아울러 유럽 주요 국가들의 기술 개발

활동을 관련 소재나 기자재가 아닌 설비 관점에서 보면 아크틱 드릴십

(Arctic Drillship)이나 아크틱 세미리그(Arctic Semi-Rig) 개념의 설계 및 

성능평가 수행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04 국내의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기술   

개발방향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기술 개발의 필요성, 시급성, 적절성 및 위험도 등

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가 극한환경 해양플랜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대수심 해역자원 생산설비 개발기술, 극한환경 해양플

랜트 설계 및 검증기술, 극한환경용 소재, 부품, 기자재 및 통합 운용기술 

등에 대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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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환경 해역의 자원 개발과 관련된 해양플랜트 수요 증대

■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의 낮은 국내 기술 수준 극복 필요

■  극한해양환경(대수심, 고파고, 태풍, 낮은 온도, 얼음 등) 해역정보 분석기술 부족

■  극한환경에 특화된 소재, 부품, 기자재 개발을 통한 중·강소기업 육성 및  

창조경제 실현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개발의 4대 필요성

구분 중점 추진 분야 기술 특성 최종 목표

중점 추진
분야 1

대수심 환경 해양플랜트 공정 
모듈 설계 및 신뢰성 향상 

기술 개발

응용 개발 
및 상용화

독창적인 저비용 
패키지형 제품 개발

중점 추진
분야 2

극지환경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성능 검증 기술 

개발
응용 개발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경쟁력 강화
(기술 자립화)

중점 추진
분야 3

극한환경용 소재, 부품, 
기자재 실용화 및 통합 운용 

시스템 기술 개발
상용화

브랜드 창출 가능한 
소재, 부품, 기자재 

시제품 개발 및 
Track-record 확보

<표 2> 중점 추진 분야의 특성 및 최종 목표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핵심 기술은 1500m 이상의 

대수심(Deep-sea), 고파고, 낮은 온도, 얼음 등 

극한(harsh or Arctic environment) 조건에서도 

장기적으로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해양플랜트 설계 

및 운용, 그리고 핵심 기자재 및 고성능 소재 개발 기술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핵심 기술 

개발은 공간·기술적 범위로 구분할 수 있다.” 

03 
국내·외 해양플랜트 개발은 어디까지 

극한환경에 적용 가능한 해양플랜트와 관련된 국내 연구 개

발은 주로 심해와 극한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요소 및 원천기술 개발은 

일부 추진 중이나 극지해역 등을 포함한 해양플랜트 통합기술 개발은 전

무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추진되는 대표적인 기술 개발내용으로는 심해

의 석유가스 생산을 위해 해저에서 해상에 이르는 각종 시스템의 통합 엔

지니어링 능력 확보, 핵심 기자재 개발 및 해저 설치기술 확보를 통해 해

양플랜트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Total Solution Provider) 종합 역량 확

보를 목표로 ‘심해자원 생산용 친환경 해양플랜트(2012~2017)’ 개발이 

심해저해양플랜트사업단 주도하에 심해저 핵심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

또한 오일 & 가스 분야 핵심인 다상유동 안정성 평가 기반 구축을 통한 심

해저용 해양플랜트 기자재의 성능평가 기반 확보 및 이를 통한 국내 해양

플랜트 기자재산업 국제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해양플랜트 기자재 R&D

센터 기반구축사업(2012~2016)’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거점기

관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심해저(Subsea)
쇄빙선 부유식 해양에너지

부유식 터미널

부유식 활주로/공항

수중 터널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핵심 기술 활용 분야



이러한 기술 개발 이슈 및 차기 기술개발사업의 방향을 기준으로 극한

환경 해양플랜트 핵심 기술 개발에 필요한 추진전략을 3개로 그룹핑해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기술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05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 큰 미래산업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핵심 기술은 심해저, 쇄빙선, 부유식 

해양에너지 등 다양한 부유식 구조물 설계, 제작, 시공, O&M 분야에 전

반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특히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핵심 기술이 활용

되는 해양 구조물에는 심해저, 쇄빙선, 부유식 해양에너지, 부유식 터미

널, 부유식 활주로·공항, 수중 터널, 인공섬 등에 직· 간접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

06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개발의    

미래 모습 

현재 모습(As-is) 미래 모습(to-be)

대수심용 
Separator Package 

시스템

개발사례 없음(Subsea 
사업단에도 미포함)

대수심 원유 생산 설비 
Processing 설비 확보

신개념·친환경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육상·선박용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단계

CO
2
 및 연료 절감 친환경 

해양플랜트 구조물

극지환경 해상 플랫폼 
핵심 기술 

FEED 핵심 기술 
해외업체 의존

극지환경(유빙, 낮은 온도 
등)의 특화 기술

극한환경용 소재, 부품, 
기자재

국산화율 20% 수준, 
원천기술 해외 의존

특화된 고부가가치 소재, 
부품, 기자재 상용화

상태 감시 및 통합 운용 
시스템

개별·산발적 시스템으로 
개발 중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특화 통합 시스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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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및 가공 단위부품 및 기술 모듈 완제품 서비스

2030년
연관산업 생산유발

6.65조 원

모니터링통신

설계

안전

심해저(Subsea)

수치해석기술

부유식 터미널

성능검증 및
인증시스템

네트워크/DB

쇄빙선

검증/인증기술

부유식 
활주로/공항

소프트웨어

부유식 
해양에너지실험모사기술 빙하중 해석 

소프트웨어

방재기술

예측기술 신개념/친환경
난방시스템

Reliability 기술

전자소재

비금속소재

고분자재료

유기화합물재료

주조·단조

압연·기계가공

고분자재료

유기화합물재료

센서

대수심 
Separator 
Package 

FEED기술

시뮬레이터

인프라구축

수중 터널

엔지니어링

운용

부품/기자재

제어

RISK분석

국지용 강재

핵심 기자재

방한기술

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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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산업의 침체,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해양플랜트산업 다각화 전략 고려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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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조선 3사가 해양플랜트산업 분야에서 2015년에 10조 원의 경영적자가 발생한 데는 국제 석유·가스 가격 하락에 

따른 해양플랜트산업의 침체에 기인한다. 이러한 현재의 해양플랜트산업 침체를 우리나라 해양산업계의 체질 강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본다. 

한상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융합 PD] 
장종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책임연구원] 
홍섭 [KRISO 센터장] 

해양플랜트산업에서 발생한 10조 원의 경영적자

2015년 우리나라 조선 3사의 해양플랜트산업 분야에서 10조 원의 경영

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국내 해양플랜트산업의 위기적 상황을 대변

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조선기술력을 기반으로 국내 대형 조선소들은 해

양플랜트 건조 수주시장에서의 과도한 경쟁 속에서 해양플랜트 건조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설계 엔지니어링 시수(Man-hour) 관리, 기자

재 선정·구매·납품 관리, 생산시수 관리 등에 있어서 프로젝트 관리경

험 부족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신성장동력

원으로서 범부처적 관심과 전폭적인 투자가 이뤄져 온 해양플랜트산업 

정책에 대한 재조명과 중장기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이유다.   

10     이달의 신기술

소수 기업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해양에너지산업

해양에너지산업의 출발점은 기름업체들인 오일메이저이며, 소위 ‘빅 

6’라 불리는 Shell, Exxon, BP, TATAL, Chevron, Conoco Phillips 외에도 

Noble Energy나 Anadarka를 비롯한 중견기업과 중국, 브라질,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 국영기업들이다. 이들 오일메이저의 투자 발주 이후 사업

영역은 엔지니어링(Engineering), 구매(Procurement), 건조

(Construction), 설치(Installation), 시운전(Commissioning), 운용

(Operation) 등으로 구분돼 현재까지 각 사업영역은 특화된 몇몇 기업체

들에 의해 독과점되고 있다.

여기서 독과점이란 발주처(오일메이저) 입장에서 프로젝트 추진체계 

해양에너지의 생명주기인 ‘탐사(Exploration) - 시추(Drilling) - 

생산(Production) - 처리(Processing) - 운송(Transmission) - 

정유(Refining)’ 중에서 주로 시추-생산-처리 분야에서 이뤄진다. 

해양플랜트산업의 공급사슬
(Supply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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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해저플랜트(Subsea Plant) 구성도

결정권(참여 파트너 구성)의 제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해양플랜트 

구성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모듈, 유틸리티, 패키지 포함)의 제작·납품

시장은 크게 5개 업체에 의해 분할되고 있다. 즉 Cameron, FMC, GE, 

Aker Solutions, NOV 등이다. 이들 키 플레이어들은 풍부한 경험 및 네트

워크를 기반으로 발주처 프로젝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예측을 통해 일종

의 담합적 시장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설치사업 영역에서

는 이러한 독과점 행태가 더욱 두드러져 주요 3개 업체가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Technip, McDermott, Subsea7 등이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면  

플랫폼 건조 분야는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생산성과 기술경쟁력을 바탕

으로 건조시장을 지배하고는 있으나 상호간 협력은 지금까지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됐다. 고부가가치인 기자재산업이나 서비스산업 영역에서 

상기 해외 독과점업체들이 오일메이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온 것과는 달리 국내 조선소들은 먹이사슬의 하층에서 치열한 수주경쟁

하에 자기희생을 감수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는 건조시

장의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국내 조선사 간 출혈 경쟁을 지양하지 않

고서는 현 상황 극복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저유가시대 오일메이저의 시설투자비(CAPEX) 절감 요구는 국

내 조선 3사가 국내 해양플랜트 기자재산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

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즉 기술력 있는 국산 기자재들의 활용을 높

임으로써 해양플랜트 건조비용을 줄이는 상호 이익 추구 가능성으로 모

색하는 방안이다. 고가의 외국 기자재 대비 성능과 기술이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국산 기자재로 대체하는 ‘체인지 오더(Change Order)’를 발

주처가 수용하도록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원래 상태로 돌리려는 노력은 혼자만으

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이때 국내 조선 3사가 가지고 있는 건

조능력 향상에 보다 집중하고 기자재산업계와의 점진적 상생 전략을 추

진할 필요가 있다. GE가 전통 있는 기자재업체를 인수·합병하고, 해양

플랜트 기자재산업에 진출해 지금의 시장 점유에 성공하기까지 많은 시

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기자재업체가 

납품 실적을 확보하고, 대형 조선소와 더불어 상생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큰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한 가지 시사할 점은 해양플랜트산업계 강자인 Aker Solutions가 해양

에너지시장의 위축과 더불어 발 빠르게 자국 영해에 부존돼 있는 심해저 

광물자원의 일종인 해저열수광상의 상용화를 위한 채광플랜트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양석유 부국인 노르웨이의 유력한 기업이 해

양플랜트 분야의 신시장 창출을 위해 신속히 대응하는 점을 주시하고 배

울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들어 국내 조선 3사가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협

의체를 구성해 실무진 간 긴밀한 협조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조선해양

플랜트협회 산하 ‘해양플랜트기자재위원회’의 형식으로 협력이 계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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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러한 조선 3사 간 협력 움직임은 현 위기 상황에 비춰 다소 늦

은 감이 있지만 향후를 위해서도 정착되고 지속돼야 할 과제다. 이외에도 

국산 기자재가 납품 실적(Track Record)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심사

(PQ : Pre-Qualification)를 거쳐 AVL(Approved Vendor List)에 등재돼야 

하는 사전 절차가 필수다. 이를 위해 조선 3사가 앞장서는 기자재위원회

의 중소기자재업체 지원 활동을 보다 다각적으로 전략화할 필요가 있다. 

즉 상기한 적법한 사전 절차를 거쳐 오일메이저를 설득하는 방법과 더

불어 오일메이저 조직 내부로부터의 국산 기자재 사용의 타당성에 대한 

내부자료가 자체 검토되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는 각 오일메이저의 한국지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오일메이저에서의 근

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 한인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보다 목적지

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의 병행적 추진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플랜트산업 시장의 침체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

저유가 상황에서 해양플랜트산업 시장의 침체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

으로 역설적이지만 화석에너지의 소비 절감을 추구하는 에너지 청색 혁

명과 연계해 볼 수 있다. 테슬라의 전기차와 구글의 무인차는 가까운 미

래에 우리의 사회상을 바꿀 대표적 모습이다. 테슬라 CEO 엘론 머스크는 

최근 에너지저장고(ESS : Energy Storage System)를 통해 에너지 자급사

회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ESS는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

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송전하는 에너지저장시스템이다. 지구 어느 곳에

서나 무한대로 제공되는 태양광을 에너지로 변환하고, 이를 ESS를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면 에너지 비용은 거의 제로가 된다

는 것이다. 국내에서 수행된 분석에 따르면 ESS시장 규모는 불과 5년 뒤

인 2020년까지 평균 40조 원, 최대 5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조사되

고 있다. 

이 같은 에너지 혁명과는 별도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

출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로서 풍력 발전은 태양광에

너지와 더불어 가장 각광받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대규모 단지화가 진

행되고 있다. 육상에서의 풍력 발전은 이미 다수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

지만 해상에서 양질의 풍력에너지를 발전에 활용하는 기술은 아직 진행 

중이다. 육상까지의 송전설비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다는 점은 대

규모 단지화로 부분 해결이 가능할 것이며, 인근 도서지역에 대해 에너

지 자립지역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미래 에너지 혁명과도 부합하는 솔루

션이 될 것이다.

기후변화협약 준수를 위한 다른 접근은 모든 생산설비(또는 작업장비)

의 효율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될 것이다. 이미 상용화돼 시

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전기차와 더불어 풍력 발전 및 ESS 등의 효율 <그림 2> 광의의 다양한 해양플랜트 예시

향상에는 리튬, 니켈 및 희토류 등 전략광물자원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육상광산은 이미 심부 개발과 저품위 광산 개발로 인한 비용 상승이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수반되는 환경 파괴에 대한 사회적 반대가 

지대한 상황이다. 

다양한 해양자원을 보유한 무한한 가치를 지닌 해양플랜트

니켈, 구리, 코발트, 망간, 희토류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심해저 광

물자원은 개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육상광산에 비해 유리하며, 친환

경적 기술이 적용된다면 2020년대 중반 이후에는 개발비용이 육상광산

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해상의 심해저 자원을 일괄 관리

하고 있는 국제해저기구(ISA :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는 2020년 

개발규칙 제정을 목표로 환경 가이드라인 확립을 진행 중이다. 이때 필

요한 채광플랜트는 해저석유 생산플랜트와 형식 및 기술 면에서 많은 유

사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ISA로부터 태평양 C-C해역의 7만

5000㎢의 독점광구를 확보하고 있으며, 부존된 망간단괴(Manganese 

“현 국내 해양플랜트산업의 위기 상황 극복 방안은 

우리나라의 강점을 유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전략이어야 한다. 즉 세계 최고의 조선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양플랜트 건조 분야의 시장 지배권을 확보한 

우리의 강점을 우선적으로 지키고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고의 해양플랜트 건조국가의 위상을 

바탕으로 점차로 기자재 국산화율을 높임으로써 

해양플랜트산업에서의 현재 위상을 더욱 견고히 

지켜가는 전략을 수행해야 한다.”

셰일가스 상용화로 촉발된 국제 석유·가스 가격 하락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오일메이저들은 새로운 

유전 개발 투자에 신중하게 됐고, 상류에서의 투자 위축에 따라 이어지는 연쇄적인 부정적 효과로 

인해 해양플랜트산업계의 하류는 시추선과 생산플랜트의 신조 발주 축소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침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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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스마트폰 없는 일상을 상상조차 할 수 없듯이 현재 진행 중이며 

가속화해 다가올 에너지 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해양플랜트산업의 다각

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에너지 청색 혁명은 풍력과 태양에너지 활용으

로 촉발되고 있으며, 이는 해양에너지 분야에서도 해상풍력 발전, 해양온

도차 발전 등과 직접적 연관을 갖는 분야다. 테슬라의 전기차와 ESS시장

의 성장 전망은 이러한 제품의 효율 증대에 필요한 광물자원 수요 확대와

도 연동될 것이다. 육상광업을 대신할 해양광업을 고려한다면 해양광업

플랜트의 수요 창출에 대한 예상은 어려운 일

이 아니다. 해저석유·가스산업의 침체를 극

복하기 위해서는 신시장 창출이 필요하며, 이

를 위한 능력 확보 전략이 요구된다. 화석에너

지를 대체하는 해양청정에너지 상용화플랜트, 

심해저 광업플랜트,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플랜트 등 신시장 창출 전략의 수립 및 추진이 

절실히 요구된다.

③부처 간 협업 - 해양플랜트 분야의 기술 

개발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로 구분

해 진행되고 있다. 산업부는 협의의 해양플랜트 건조 및 기자재 분야, 해

수부는 광의의 해양플랜트 기술 개발 및 서비스산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

다. 해양 신재생에너지(파력, 풍력, 조류력, 온도차), 해양광물자원(망간단

괴, 열수광상, 망간각),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등 분야의 기술 개발은 

대규모 실증시험을 최종 목표로 함으로써 그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다. 즉 해양플랜트산업의 다각화 전략 수립에 있어서 기

술 개발과 산업화를 담당하는 두 주무부처 간의 협업이 요구된다.  

Nodule) 자원량은 5억6000만 t에 달한다. 이는 연간 300만 t 생산 시

(경제적 가치 연간 2조 원)으로 30~50년 동안 상업적 개발이 가능한 

자원량이다. 

이외에도 파력 발전, 조력 발전, 해양온도차 발전, 이산화탄소 해양지중

저장 등 해양의 청정에너지와 공간자원은 개발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 같

은 해양 잠재력 개발에는 목적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해양플랜트가 설계·

제작·설치·운용돼야 한다. 현재 위기적 상황의 해양플랜트산업을 협의

의 해양플랜트로 본다면 광의의 해양플랜트는 

보다 다양하고 무한한 가치의 해양자원 개발을 

실현하는 다양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

적 방안 세 가지 제시

①강점 강화 - 막대한 경영 적자에도 불구하

고 국내 조선 3사의 경쟁력 분야는 여전히 확

고하다고 본다. 우리가 잘하는 것을 이용해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앞으

로 오일메이저가 플랫폼 건조 분야에서 국내 빅 3에 더욱 의존하도록 하

는 강점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플랜트 생애주기의 리

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해양플랜트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에 노력해야 한

다. 아울러 해양플랜트의 공급사슬을 슬림화하는 국제 추세에 대응해 국

내 해양플랜트 건조사와 기자재업체가 동반으로 오일메이저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기 위한 지원사업 발굴 시행이 요구된다.

②에너지 혁명 대응 해양플랜트산업 다각화 전략 - 아이폰의 등장으로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정부 투자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수행기관들 간의 협업이 전제돼야 

한다. 특화된 기능 확보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협업의 구현이야말로 

해양플랜트산업이 플랜트(Plant)처럼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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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도체업체 악순환 고리를 끊다 - 희성금속㈜

신기술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이달의 산업기술상
이달의 산업기술상은 산업통상자원부 r&D로 지원한 과제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성과의 

확산과 연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수상자를 선정한다. 신기술 부문은 최근 최종 

평가를 받은 r&D 과제 중에서 혁신성이 높은 기술 또는 해당 기간 중 성과물이 탁월한 

기술로 선정한다. 희성금속㈜이 ‘스퍼터링 타깃용 In 및 Au 사용저감을 위한 직접 

소결공정기술 개발’ 연구과제를 통해 세계 최초 플라즈마 초고순도 건식 분말 제조기술 

개발에 성공해 영예의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달의 
산업기술상

국내 반도체업체 악순환 고리를 끊다
세계 최초 플라즈마 초고순도 Au 분말 제조기술 개발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산업은 세계 1위의 제품군인 반면 핵심 원천소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형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핵심 원천소재 개발을 독려하고 

있으며, 이 같은 노력이 세계 1위의 자리를 공고히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가운데 희성금속㈜ 윤원규 연구소장팀이 수입에 의존해 오던 반도체 칩 및 터치패널 

등 It 분야 핵심 원천소재인 스퍼터링 타깃을 원분말부터 최종 공정까지 독자적으로 

개발, 스퍼터링용 타깃의 국산화를 실현하는 데 성공해 화제가 되고 있다. 

취재 조범진 사진 이승재

사   업   명 글로벌 전문 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명 스퍼터링 타깃용 In 및 Au 사용저감을 위한 직접 소결공정기술 개발

제   품   명 Au Sputtering Target

개 발 기 간 2011. 11 ~ 2014. 10 (36개월)

총 사 업 비 1,800백만 원

개 발 기 관 희성금속㈜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 14(가좌동)

 032-820-9600 / www.hsmetal.co.kr   

참여연구진 윤원규, 홍길수, 김동욱, 권오집, 김지광 외 14명(이상 희성금속), 오경식,  

 문광석 외 4명(이상 안동대)

희성금속㈜ [윤원규 연구소장·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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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상

집적회로 생산라인 공정에서 많이 쓰이는 진공 증착법의 일종으로 비교적 낮은 

진공도에서 플라즈마로 이온화된 아르곤(Ar) 등의 가스를 가속하여 타깃에 충돌 

시키고, 원자를 분출시켜 웨이퍼나 유리기판에 막을 만드는 방법을 뜻한다.Sputtering



It 핵심 원천소재 스퍼터링 타깃 국산화   

1974년 ‘희성금속공업주식회사’로 설립된 이후 각종 귀금속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 추진과 개발로 국내 소재산업의 기초 및 첨단부품 개발에 

견인차 역할을 해 온 희성금속㈜은 1993년 연구소 설립과 1996년 지금

의 상호로 변경 이후 소재산업 전문회사로 명성을 얻고 있다. 또한 이러

한 명성에 걸맞게 이번 스퍼터링용 타깃의 국산화 성공은 ‘소재산업의 

글로벌 리더’라는 비전 실현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제품 개발의 난이도가 높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스퍼터링 타깃은 사

실 IT 분야의 핵심 원천소재이며, 반도체 칩 및 터치패널 등 특수한 성능을 

구현하는 박막 형성 제품으로 기술장벽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수입 의존에 

따른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있어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하나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윤원규 연구소장팀의 이번 기술 개발 성공은 여러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선 수입에 따른 문제 해결을 가져 왔으며, 무

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정 특성상 스퍼터링 타깃의 30%만 사용되고 나

머지 70%는 회수해 정제하거나 폐기 처리과정에서 환경부하가 높은 화

학공정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Au(Gold, 금) 등 고

가의 원재료 손실도 최소화했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윤 연구소장은 “반도체 핵심 원천소재인 Au 스퍼터링 타깃

은 본 기술 개발 전 수입 의존 및 공정 특성상 발생하는 고가의 원재료 손

실 등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국내 반도체업체에서 부담하는 악순환 구조

였으나 이번 기술 개발로 인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업체의 제품 효율의 시너지 효과 부여는 물론 자원 선순환 기술인 

Reuse 기술을 통한 희귀금속의 효율적 이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고 말했다. 

세계 최초 reuse 소결기술 개발 

윤원규 연구소장팀이 이번 기술 개발에 나서게 된 것은 앞서 거론된 수

입 의존 및 고가 금속의 손실, 환경오염을 극복하고자 하는 데 있지만 무

엇보다도 높은 기술장벽에 따른 해외 경쟁사와의 차별화된 공법 개발이 

기술 개발 계기에 있어 가장 큰 동기를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연구소장을 비롯해 희성금속㈜ 연구진은 국립안동대학

교 오경식 교수팀과 공동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 수만 ℃ 초고온의 기체 

상태로서 ‘제4의 물질상태’로 불리는 플라즈마를 이용, 세계 최초로 스퍼

터링 타깃의 주 원료인 초고순도 미세 금속분말을 제조하는 데 성공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연구소장은 “개발에 성공한 이번 기술은 기존 습식법에 

의한 분말 제조과정보다 5~10배 이상의 분말 제조속도를 나타내 생산성 

향상은 물론 환경부하가 높은 화학공정에 비해 환경오염이 제로에 가까

‘제4의 물질상태’로 불리는 플라즈마를 이용해 스퍼터링 타깃 주 원료인 
초고순도 미세 금속분말을 제조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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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인듐(In
2
O

3
) 및 산화주석(SnO

2
)을 혼합하여 만든 디스플레이 재료. ITO를 스퍼터링 타깃으로 가공하여, 글래스판에 스퍼터링하여 투명한 도전막을 

얻을 수 있으며, 디스플레이 EL패널의 발광면 전극, 액정패널, 투명 스위치, 면발열체 등에 쓰인다.ITO

 “개발에 성공한 이번 기술은 기존 습식법에 

의한 분말 제조과정보다 5~10배 이상의 

분말 제조속도를 나타내 생산성 향상은 

물론 환경부하가 높은 화학공정에 비해 

환경오염이 제로에 가까워 친환경공법으로 

각광받는 플라즈마를 이용해 환경친화적인 

공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워 친환경공법으로 각광받는 플라즈마를 이용해 환경친화적인 공법이라

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스퍼터링 타깃용 분말은 미세하면서도 순도

가 높을수록 좋은 특성을 나타내는데,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개발된 분말

은 기존 화학공정으로 제조된 분말과 

비교 시 순도가 더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앞서 설명한 대로 스퍼

터링 타깃의 약 70%는 정제돼 다시 스

퍼터링 타깃의 원료로 투입되는데, 이

러한 정제과정에 플라즈마 공법을 활

용해 친환경적이며, 원료의 손실을 최

소화해 재이용이 가능하게 됐다”며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 사용되는 Au 

스퍼터링 타깃은 연간 생산량의 수 % 

수준의 원료 손실이 발생하는 악순환

이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

했다. 사용하고 남은 폐타깃 위에 플라즈마로 제조된 고순도 미세분말을 

충진해 스퍼터링 타깃을 제조하는 데 성공, 약 70%에 해당하는 귀금속 및 

희소금속의 자원 재이용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술 개발의 또 다른 성과로는 디스플레이 패널에 사용되는 

ITO 스퍼터링 타깃 역시 사용하고 남은 약 70%의 폐타깃을 회수 정제과

정을 거치지 않고 그 위에 사용한 부분인 약 30%만큼 신규로 스퍼터링 

타깃을 제조해 회수 정제과정에서 희소금속 원료 손실을 억제할 수 있게 

돼 반도체와 함께 쌍두마차를 이루고 있는 국내 디스플레이산업에 큰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달의 
산업기술상

18     이달의 신기술

금속 스퍼터링 타깃 전반 확대 적용 계획

현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등에 상용되는 희소금속은 몇몇 특정

국가에서만 채굴되는 관계로 자원무기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에 따

라 도시광산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희소금속의 재활용에 대한 연구가 이

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희성금속㈜ 연

구진의 이번 기술 개발은 Au(금) 및 

ITO 스퍼터링 타깃 이외에도 Ta(탄탈

륨), Pt(백금), Ru(루테늄), Cu(구리) 및 

IGZO(산화인듐, 갈륨 및 아연 합금) 등 

많은 희소금속 스퍼터링 타깃에 사용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이번 기술 개발에 따른 사

업화 전망 역시 매우 밝다. 윤 연구소

장은 “ITO 스퍼터링 타깃의 경우 터치

패널 센서와 유리센서의 전체 사용량은 스마트폰 등 IT기기의 사용량 증

가에 따라 2017년 2050t으로 연평균 성장률 10%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

으며, 필름센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신규 채용이 기대되고 있어 전

체적인 시장에 있어서 는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된다”면서 “또한 Au 스퍼

터링 타깃의 전체 국내시장은 200억 원 규모로 예상되며, 향후 이 수준이 

지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으로 계획과 관련해 윤 연구소장은 “개발된 기술을 금속 스퍼터링 타

깃 전반에 걸쳐 확대 적용해 국산화하는 것을 향후 개발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이라면서 “이렇게 될 경우 Au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스퍼터링 타깃 원소재의 초고순도 분말 제조와 의료용 소재

인 Ti 및 Ti 합금, 3D 프린터용 분말 소재인 Al과 Ti 및 Cu와 열전소재, 태양

전지 등 첨단부품 소재 등에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원규 희성금속㈜ 연구소장·전무

전문가 코멘트

“플라즈마 초고순도 분말 제조기술을 활용한 반도체급 

타깃 제품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고가의 귀금속 타깃 

수입대체와 국내 IT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웅성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금속재료 PD

희성금속㈜ 남동공장 전경


































































































































